
미당서정주(1915~2000)는어릴적할머니를따라
선운사에가곤했다. 훗날시인이된그는그때봤던
선운사동백을그리며시를한편쓴다. 지금도선운
사엔동백이핀다. 하지만이제그는가고없다. 

선운사로오르는길엔개울이함께따라왔다. 봄이
긴했지만개울물은아직차갑게흘렀다.  전북고창
의 도솔산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선운사는 세워진
시기가정확하게전해지지않고있다. 신라진흥왕이
세웠다는설과백제위덕왕24년(577)에검단스님이
세웠다는설이있다. 
대웅전과영산전뒤로동백숲이보였다. 미당이보

러왔다못보고간동백이작년것부터뜨문뜨문피
어있고, 지난것들은벌써쉰목에서나오는육자백
이처럼제가지를끊어내고있었다. 마당엔산수유가
노랗게 피어 있고, 대웅전 벽의 기둥들은 숲 속에서
봄을맞는듯했다. 

미당의고향질마재는그의시세계에서중요한지
리적 공간이다. 선운사는 그 공간 안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지리적공간이자정신적공간이된다. 유년기
를고향에서보낸미당은고향을떠났다가10대후반
과20대초반의청년기시절을질마재와선운사에서
다시 보내게 된다. 1929년 11월 광주학생사건에 참
가했던 미당은 재학 중이던 중앙고등보통학교를 그
만두게 되고, 고향으로 내려와 고창고등보통학교에
편입학하지만 광주학생사건과 관련되어 다시 학교
를그만두게된다. 
가난을안고고향을떠났던미당은가난속의고향

질마재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다. 미당의 유년과
청년시절은시절자체가가난과혼란의시대였다. 당
시의 많은 젊은이들이 마르크스와 레닌에 기대있었
고 미당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미당이 고향
질마재로다시돌아왔을땐마르크스와레닌의웅변
이왠지미당에게큰위로가되지못했다. 
그때미당을만져준것은어릴적할머니와함께

다녔던 절집의 향수와 그 곳에 머물고 있었던 석전
(박한영ㆍ1879~1948) 스님이었다. 한시에능했던문
인이자독립운동의맨앞줄에서있던석전스님은날
개가부러져날지못하는청년에게따뜻한둥지가되
어준다. 훗날미당은“내고통과방황의시기에내피
와 살을 데워준 분은 석전 스님이었다”라고 회고한
다. 미당은 그 따뜻한 둥지 안에서 불교와 가까워졌
고, 다친날개를다시펼수있었다.     

동백이피고지는대웅전과영산전사이에미당이
머물던방이있었다고한다. 미당이선운사에머무는
동안그의언어엔부처님의말씀이스며들기시작했

고, 이를바탕으로훗날불교적인시를많이쓰게된
다. 1947년 미당은‘국화 옆에서’를 발표한다. 우주
적인연기와인연설을기초로한이시는미당의천
편이넘는시중그를대표하는시가된다. 
들꽃사이에서찾아낸작은돌로쌓아올린길가의

적석탑처럼, 가슴속에서찾아낸언어들로쌓아올린
그의시는손으로덥석만져볼수있는거대한석탑이
아니라, 눈으로만보아야하는, 마음으로만읽어야하
는, 그래서무너지지않는오솔길의적석탑같다.

돌담너머에작은동백나무하나가꽃잎을틔우고
있었다. 산새 한 마리가 요란하게 울어대며 돌담에
날아와 앉았다. 동백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두가 선
운사에 가면 동백을 보고 온다. 그렇다 선운사를 찾

는다면동백을보고와야한다. 하지만피지않은동
백은어찌해야할까. 
선운사입구에는미당의시비가있다. 시비에는그

의시‘선운사동구’가새겨져있다.  

선운사골짜기로/ 선운사동백꽃을보러갔더니/
동백은아직일러피지않았고/ 막걸리집여자의육
자백이 가락에 / 작년 것만 상기도 남았습니다 / 그
것도목이쉬어남았습니다

돌담위에내려와앉았던산새는동백을다보았을
까. 혹시작년것만피어있다고목이쉬게울고간것
은아닐까.

글·사진=  박재완기자wanihollo@hanmail.net

동백은 다시 피는데 미당은 오지를 않네

‘선운사동구’가새겨져있는미당의시비가이제는볼수없는시인의모습을대신하고있다. 

선운사 가는 길

서해안고속도로선운사IC를나와서선운사이정표를따라가면된다. 대중교통은고창에서출발하는직행버스(8회)와

군내버스(24회), 흥덕에서출발하는직행(4회)버스와군내버스(50분간격), 정읍에서출발하는직행버스(4회), 광주에서

출발하는직행(8회)를이용하면된다.

미당의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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